
■ ‘사교육기관 선행 교육 프로그램 규제 - 인수위에 촉구한다’ 기자회견 예고 보도자료(2012. 1. 11.)

박근혜당선자의「공교육정상화

촉진특별법」으로는선행학습문

제를제대로해결할수없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15(화, 오전 10시30분) 새 정부 인수위 건물 앞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학원 선행교육 프로그램 규제 – 인수위에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 

▲ 현재 인수위가 추진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은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규제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시

험 요인 외에도 선행교육을 강력히 선호하는 사교육 기관 자체의 영업구조의 결과임을 간과한 것. 

▲ 기자회견을 통해 사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선행교육 프로그램 규제의 필요성과 실제로 규제의 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할 예정임.

▲ 이후 박근혜 당선인의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추진과는 별도로 선행교육규제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청원 절차에 돌입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월 15일(화요일 오전 10시30분) 새 정부 인수윈 건물 앞(삼청동 한국금융연수

원)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 이행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공교육정상화촉

진특별법’제정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을 유

발하는 학교시험과 입시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른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로 하여금 선행학습에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공교육의 잘못된 

시험과 입시 운영에 대해 사실상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특별법 제

정 추진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는 사교육 기관에서 보편화되어 있

으며, 심지어는 몇 년씩 앞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는 아무런 규제 대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이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빠진 채로 학교 시험과 입시를 규제하는 것에 그친다면, 특별법 제정이 목표하고 있는 선

행학습 해소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원이 선행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무차별 제공하는 것은, 학교 시험과 상급학교 입시 요인 외에도 학원이 선행 교육을 강력히 선호하는 

학원 영업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시험 등 요인을 국가가 관리해도 학원 선행 교육 

시스템은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또 다른 이유를 찾아 학원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선행 학습이 

필요하다고 선전하며 학원 상품을 강매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은 제대로 

선행학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좌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새 정부 내내 선행 교육 문제 해결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프로그램 규제가 빠질 

경우, 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문제제기와 함께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프로그램 규제를 시행할 때, 그 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교

육 기관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실제 법 제정까지 

나아가는 것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위헌 가능성, △규제를 위한 기준 

마련과 단속 실효성 확보의 어려움, △개인과외 급증 등 풍선효과 우려 등으로 모아집니다. 기자회견에

서는 법제정 및 시행과 관련된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과 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그동안 선행학습 금지를 위해 벌여왔던 활동은 그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이슈화하는 과정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 이후로는 그동안 마련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제 법제정을 성사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단순히 ‘공교육정상화촉진

특별법’ 제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선행교육 금지를 지금까지 밀고 온 국민들의 힘을 바

탕으로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입법청원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과 앞으로 추진하게 될 입법청원 운동 과정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 1.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행사명 : ‘학원 선행 교육 프로그램 규제 – 인수위에 촉구한다’

■ 일  시 : 2013. 1. 15.(화) 오전 10시30분~11시 30분

■ 장  소 : 새 정부 인수위 건물 앞 (종로구 삼청동 28-1 한국금융연수원) 

■ 주요 순서

·사교육 기관 선행 교육 프로그램 규제의 필요성

·학교 시험 등이 진도 범위 내에서 출제되어도 선행 학습이 제대로 줄지 않는 근거 공개(학원의 영업



구조를 중심으로) 

·사교육 기관 선행 교육 프로그램 규제 시 제기되는 우려와 우리의 입장 

※ 연락 :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010-3258-5707)


